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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러두기]

○ 정보집 개정 관련

-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는 곤충으로 최근 집단생활시설 

등을 중심으로 출현이 증가하여 국민들의 불안감과 생활불편을 

야기하고 있음

- 이에,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의 빈대에 대한 궁금증 해결 및 예방·

대응에 활용하고자 개편함  

○ 정보집 활용 관련 

- 본 정보집은 빈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,

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

변경될 수 있음

- 기타 세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적용할 

것을 권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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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  빈대(Bed Bug)의 특성 및 인체영향

1. 빈대의 특성

 1) 분류·형태적 특성

○ 분류학적으로 빈대는 절지동물문(Arthropoda), 곤충강(Insecta),

노린재목(Hemiptera), 빈대과(Cimicidae)에 속하며, 전 세계적으로 

24개 속(Genus) 110여종이 보고되었으며 [1],

○ 사람을 흡혈하는 주요 종으로는 Cimex lectularius(빈대; bed bug),

C. hemipterus(반날개빈대; tropical bed bug)이 알려짐 [2]

그림 1. 빈대(C. lectularius) 및 반날개빈대(C. hemipterus) 발육단계별 형태

(수컷, 암컷, 1~5령 약충) [3]

○ 빈대(C. lectularius)의 서식 분포는 주로 온대와 아열대 지역,

반날개빈대(C. hemipterus)는 아열대와 열대지역으로 최근 아프리카,

호주, 대만, 일부 미국(플로리다, 하와이) 등에서 공존하여 서식하는 

것으로 보고됨 [4, 5]

○ 국내에는 빈대와, 반날개빈대 2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짐 [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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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성충은 약 5~6 mm, 사과 씨처럼 상하로 납작하게 눌린 타원형이며 

진한 갈색을 띰 [2]

그림 2. 빈대의 형태. 
(A)암컷(등면), (B)암컷(배면), (C)약충(등면), (D)약충(배면)

그림 3. 발육단계별 형태 [7]
(a)성충; (b)알; (c)1령 약충; (d)단계별 탈피각

 2) 생활사 및 습성

○ 불완전변태의 생활사를 가지고 있어 알에서 약충 5단계를 거쳐 성충이 됨

○ 약충은 5회 탈피(molt)하며 각 단계 마다 최소한 1회의 흡혈 필요

○ 암수 모두 1주일에 1~2회 흡혈하며, 10분간 몸무게의 2.5~6배 흡혈

○ 성충의 수명은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음 [8]

   * 18~20℃에서 9~18개월; 27℃, 15주; 34℃, 10주

온도(℃)
발육기간(일) 기아 저항능력 (일)

알 부화기간 전 발육기간 수컷(♂) 암컷(♀)

28 5.5 34.2 - -

25 7.1 46.0 - -

23 9.2 616. 85(136)* 69

18 20.2 125.2 152(260) 143

15 34.0 236.7 - -

13 48.7 발육 못함 338(470) 360(565)

7 부화 못함 - 220(387) 286(465)

     * 괄호 내 숫자는 최장기간을 의미

○ 하루 2~5개의 알을 2~3일 간격으로 낳아 일생동안 약 200개 산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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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4. 빈대의 생활사

○ 성충과 약충의 습성은 유사하고, 주간에는 가구나 침실 벽의 틈 

혹은 벽지 틈에 끼어들어 숨어 있다가 야간에 흡혈활동을 하며 

저녁보다는 이른 새벽에 더 활발히 활동함

그림 5. 숨어있는 빈대의 흔적들 [24, 26]



- 4 -

2. 빈대의 발생 현황

○ 약 3,500년 전 이집트 유적지에서 인간과 관련된 최초의 빈대 

기록이 확인되었으며 [9], 로마시대 지중해 지역에 널리 서식했던 

빈대는 [10] 해운무역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됨 [3]

      * bed bug라는 용어는 라틴어 Cimex(=벌레) lectularius(=침대) 유래 [11]

 1) 해외 사례

○ 2차 세계대전(1939년~1945년) 무렵 빈대가 급격히 늘어나, 미국 

가정집의 경우 30%까지 감염된 것으로 보고됨 [12]

○ 빈대 재유행은 1990년대 후반 유럽, 미국, 호주 등에서 동시 발생 [13]

      * 동남아시아(2008, 2010), 일본(2010), 영국(2001, 2007), 유럽 본토(2007, 2008, 

2010), 북미(2000, 2008), 캐나다(2005), 호주(2004, 2007), 아프리카(2002). 

○ 2007년 미국에서는 뉴욕, 로스앤젤레스, 샌프란시스코, 마이애미 등

'관문' 도시에서 빈대 침입이 급증하여, 빈대가 The Wall Street

Journal을 비롯한 주류 언론의 첫 페이지 뉴스에 등장함 [14, 15]

○ 빈대 재유행 주요 요인으로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거론됨 [13]

그림 6. 빈대의 분포도

(출처: Akhoundi et al., 2020, 재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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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) 국내 사례

○ 우리나라에 만연했던 빈대는 1945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,

1960~70년대 환경개선과 살충제(특히 DDT) 사용으로 인해 급격히 

감소 [8]

○ 이후 지속적인 건축문화의 변화와 주거 내부환경 개선 등으로 

근절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, 2006년부터 간헐적인 발생사례가 

보고됨 [16]

○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질병관리청에 진드기로 오인하여 의뢰된 

검체중 빈대(Cimex spp.)로 확인된 것은 총 9건으로, 시기별로는 

`14년(1건), `16년(1건), `17년(2건), `18년(3건), `19년(1건), `20년(1건)임 

○ 국내 빈대 연구 문헌에 [17] 의하면,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빈대 

발생은 총 20건으로, 시기별로는 `09년(2건), `10년(1건), `11년(1건),

`12년(1건), `13년(2건), `14년(2건), `15년(1건), `16년(2건), `17년(1건),

`18년(2건), `19년(5건)에 발생하였고,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(4건),

경기도(13건) 대구광역시(2건), 전라남도(1건)에서 확인됨 

○ 최근 조 등의 [18] 연구에 따르면 반날개빈대가 국내 오산지 

지역에서 2021년 발견됨. 이는 일본인 나가하나(1934)에 의해 

보고된 이후 첫 공식적 국내 보고 사례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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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채집월 행정구역 개체수 종

질병관리청

매개체분석과

2014. 7. 경기도 화성시 6 빈대류
(Cimex spp.)2016 광주광역시 남구 1

2017. 10.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1 빈대
(C. lectularius)

2017. 11.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 빈대류
(Cimex spp.)

2018. 02. 경기도 화성시 2 빈대
(C. lectularius)

2018. 08. 울산광역시 남구 9
빈대류

(Cimex spp.)2018. 10. 경기도 포천시 10

2019. 10.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

2020. 02. 세종특별자치시 5 빈대
(C. lectularius)

Kim et al.

(2020)

2009. 09. 경기도 의정부시 5

빈대
(C. lectularius)

2009. 09. 대구광역시 남구 2

2010. 07. 서울특별시 용산구 5

2011. 01. 경기도 동두천시 5

2012. 10. 대구광역시 남구 4

2013. 01. 경기도 동두천시 3

2013. 10. 경기도 오산시 2

2014. 07. 경기도 의정부시 1

2014. 09.
2015. 01. 경기도 오산시 1

10

2016. 02.
2016. 11.
2017. 02.

서울특별시 용산구
6
2
2

2018. 11.
2018. 11.
2019. 02.
2019. 02.
2019. 02.
2019. 03.

경기도 평택시

10
5
8
13
10
12

2019. 09. 전라남도 목포시 3

주간건강과질

병 (2009)

2006. 09. 경기도 1

빈대
(C. lectularius)

2007. 12. 서울 1

2008. 04. 부산 1

2008. 08. 서울 1

Cho et al. 

(2023)
2021. 12 경기도 오산시 7 반날개빈대

(C. hemipterus)

○빈대 채집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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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빈대의 인체 영향

 1) 매개 감염병 등 인체 영향

○ 현재까지 질병 매개에 대한 역학적 보고는 없으나 가려움증을 

유발하여 이차적 피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음

○ 빈대에게 물리거나 흡혈 당할 때, 바로 아프거나 가렵지 않지만 

시간이 지나면서 가려워지는 증상이 발생

○ 드물게 아나필락시스(Anaphylaxis)를 일으킴

○ 흡혈욕구가 강하고, 주로 야간(특히 새벽녘)에 흡혈하는 습성으로 

수면을 방해

 

그림 7. 빈대 물림 증상 [1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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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) 빈대 물림 임상증상

○ 임상증상

- 빈대 물린 자국이 일렬로 나타남

- 빈대 물림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은  

황반구진, 소낭, 수포 등 홍반성 

피부병변

그림 8. 빈대 물림 임상 증상 [21] 

그림 8. 빈대 물림 특징 [2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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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) 빈대 교상흔(피부발진) 특징

○ 모든 빈대 교상흔의 특징은 아니나 혈관을 찾는 과정에서 주로 

선형 또는 삼각형의 교상흔이 생김

- 주요 교상 위치는 팔, 얼굴, 목, 다리, 어깨 등 수면 중 노출되는 부위임

그림 9. 빈대 교상흔(피부발진) [22]

4) 빈대와 다른곤충들의 교상흔 비교 (22)

종류 유사점 차이점

꿀벌
통증이 있고, 소양증이 있는 

발진
환자는 쏘인 것을 바로 인지

옴 소양성 혼반성 구진
증상이 3-6주 후 발생, 주로 

밤에 가려움증 유발

거미
통증이 있고, 소양증이 있는 

발진

하루에 1-2개의 새로운 병변 

발생

몸니 다발성 홍반성 구진 증상 부위가 옷 안쪽

벼룩 선형 패턴발생 가능 동물의 존재유무

참진드기 홍반성 구진

가려움이 없는 병변, 

참진드기의 경우 오랫동안 

피부에 부착되어 흡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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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10. 교상 흔적 비교 [23]

 5) 진단

○ 빈대 물린 자국의 생김새를 토대로 진단을 하지만, 생김새가 

다양할 수 있어 관련된 의심 증상 및 빈대 노출 관련 역학적 

연관성을 고려하여 판단

○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 필요

 6) 치료

○ 물린 자국에 의해 유발되는 가려운 증상은 일반적인 치료없이 

1~2주 내 회복

○ 극심한 가려움과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코르티코스테로이드(corticosteroids)가

함유된 크림, 경구용 항히스타민제 사용

○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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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 빈대(Bed Bug) 확인 방법

1. 빈대 확인의 개념

○ 빈대는 주로 야간에 수면 중인 사람을 흡혈하기 때문에 침대 등 

사람이 잠을 자는 위치와 가까운 곳에 주로 서식

그림 11. 빈대의 주요 서식지

1. 침대 주변

  : 침대헤드, 매트리스 및 베개 시접부분, 이불 이음새, 침대 스프링 및 

프레임 틈새 등

2. 주변 가구

  : 협탁(탁자), 소파 틈새 등

3. 기타 서식 장소

  : 갈라진 벽면, 창틀, 콘센트 주위, 벽에 걸린 액자 뒷면, 바닥과 벽면이 

맞닿는 곳의 갈라진 틈새, 커튼 사이, 카펫 등

○ 흡혈할 때만 잠시 나타나고 흡혈 후 어두운 곳에 숨음

    * 섬유질, 목재, 종이로 된 틈새에 숨어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침대 

매트리스나 프레임, 소파, 책장 또는 이불이나 침구류 등에 숨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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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매트리스 이음새에서 발견된 빈대>[24] <매트리스에서 발견된 빈대>[25]

그림 12. 침대 주변의 빈대의 흔적과 빈대 모습

2. 빈대 확인 방법 (주간)

○ (물린자국) 모기 물린 것과 비슷하나, 주로 옷에 가려지지 않은 

팔, 손, 목, 다리 등 노출 부위를 물며, 혈관을 잘 찾지 못해서 

2~3곳을 연달아 물어 때때로 일렬이나 원형으로 자국이 생김

<빈대에 물린 자국>[26] <빈대에 물린 자국>[27]

그림 13. 빈대의 물림 흔적으로 빈대 유무를 확인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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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출처: 질병관리청 카드뉴스)

○ (직접확인) 빈대를 눈으로 직접 확인

- 성충은 적갈색에 납작하며 5~6 mm 정도, 약충은 성충에 비해 더 

작고 옅은 색깔임

<빈대 모습>[26] <빈대가 흡혈한 모습>[26]

그림 14. 빈대의 모습 [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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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흔적) 깊이 숨어 있는 빈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매우 힘듦, 빈대의 

부산물(탈피허물)이나 배설물과 같은 흔적을 찾는 것이 효율적

      * 침대의 매트리스 패드를 들어 올리고 침대 모서리나 커버의 주름진 곳을 

확인하여 적갈색의 빈대 배설물이나 빈대가 눌러져 죽으면서 묻힌 혈흔 또는 

알껍질(난각)이나 탈피 허물 등을 찾을 수 있음

그림 15. 빈대의 부산물 및 배설물에 의한 흔적[26]

○ (냄새) 노린내 또는 곰팡이와 비슷한 냄새를 풍김으로 빈대의 존재 

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

3. 빈대 확인 방법 (야간)

○ 빈대는 빛을 싫어하므로 방의 불을 켜면 숨어 버림

○ 캄캄한 방에 조용히 들어가 갑자기 손전등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
숨기 위해 움직이는 빈대를 찾을 수 있음

      * 특히 침대 모서리나 매트리스 사이 집중 확인

(출처: 질병관리청 카드뉴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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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  빈대(Bed Bug) 발견 시 방제 방법

1. 물리적 방제를 기반으로 화학적 방제를 병행

○ 빈대 확인 후 실시 요령

- 오염된 매트리스,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 판단
      * 모든 빈대가 제거될 때까지 커버 유지

- 오염된 물품 폐기 시, 반드시 방제 후 폐기
      * 방제 없이 폐기 시, 빈대가 새로운 장소로 확산 및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

- 방제 후, 정기적으로 서식장소에서 빈대 유무 확인

○ 다가구, 숙박업소 등 오염장소 주변으로 동시에 방제 진행

○ 방제 실시 7~10일 후에 확인 및 추가 방제 실시

2. 물리적 방제

○ 스팀 고열을 빈대가 서식하는 가구 틈과 벽 틈에 분사하여 방제

- 카펫은 살충제 처리 전 스팀 청소

- 벽에 맞닿아 있는 카페트, 침대(특히, 침대의 머리맡 부분)는 반드시 방제

○ 청소기의 흡입력을 이용하여 침대(box spring 내부 필수), 매트리스, 소파, 가구,
벽지, 책 등 오염된 모든 장소 주변의 알, 약충, 성충을 포집하여 제거

- 진공청소가 끝난 후에는 내용물을 비닐봉지에 잘 밀봉하여 버림

○ 오염 직물(의류, 커튼, 침대커버 등)은 50~60℃건조기에 약 30분 이상처리하여 방제

(출처: 질병관리청 카드뉴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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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화학적 방제

○ (제품) 빈대용으로 환경부(국립환경과학원)의 승인을 받은 살충제

(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)를 사용

○ (방법) 물리적 방제(스팀 고열처리 등)를 우선 실시하고, 화학적 방제

(살충제 분무 등)는 보조적으로 수행

- 살충제 사용시 빈대에 직접 분무가 우선, 빈대가 서식하는 가구 

틈과 벽 틈(인체 접촉이 없는 곳)에 분사하여 방제하며, 보호장비 

착용 등 승인된 용법·용량 및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

- 가열 연무·연막, 훈연(일명 연막탄) 방법은 효과가 적어, 숨어 있던 

빈대가 약제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 사용하지 말 것

-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의류, 침대, 이불, 매트리스, 침대 라인 

등에는 살충제 사용 제외

○ (주의사항) 살충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시 

인체·환경에 위해할 수 있으며, 저항성(내성)을 유발하므로, 용법·용량

과 주의사항을 지켜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

〈빈대 살충제 사용시 주요 주의사항〉

환경부/국립환경과학원 협조

○ 환경부(국립환경과학원)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 

빈대용 살충제를 선택

○ 분무시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비 필요

  * 가정에서 보건용 살충제 사용시에도 마스크 등 보호장비 착용 필수

○ 살충제 분무시 작업자를 제외하고 해당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킬 것

○ 살충제는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켜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 사용

○ 살충제 처리 작업 후에는 반드시 충분히 환기할 것

○ 살충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.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의류, 침대, 이불, 

매트리스, 침대라인 등에는 사용하지 말 것

○ 이 외에도 영유아, 어린이나 노약자가 닿을 수 있는 표면은 고온·스팀 처리 등 

물리적 방제를 적용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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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  빈대를 예방하려면

1. 빈대를 예방하려면

○ 빈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물품을 함부로 가정으로 가져오기 않기

○ 중고 가구 등을 집으로 들일 때 빈대의 흔적을 주의 깊게 확인

○ 여행 중 빈대에 경험이 있으면,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

      * 밀봉하여 장시간 보관하거나, 직물류는 건조기에 처리 등

○ 빈대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방 바닥 또는 침대에 짐 보관 지양

  

(출처: 질병관리청 카드뉴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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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여행자를 위한 빈대 예방

○ 여행 중 빈대의 확산을 억제하는 방법 [28, 29]
- 수화물 내 빈대의 출입 가능성을 최소화

- 업소 내 매트리스 및 빈대 서식 장소를 철저히 검사

- 복귀 시 수화물 및 의복의 오염 제거

○ 개인 소지품 주의 사항

- 여행 전 자신의 소지품이 빈대에 감염될 가능성을 항시 인지할 것

 * 소지품 준비 시 고온에 세탁 및 건조가 가능한 의류 중심으로 준비해야함

 * 소지품 중 고온 (또는 저온)으로 처리할 수 없는 품목은 지퍼백 또는 

별도의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 용품으로 밀봉

- 여행 중 개인 수화물은 침대 근처 또는 바닥이 아닌 선반을 

사용하여 보관

 * 여행 가방 및 소지품은 비닐백에 넣어서 보관하여, 빈대의 유입을 차단

 * 여행 가방의 외관은 폴리프로필렌, ABS 플라스틱과 같은 단단한 재질은 

빈대의 유입 차단에 효과적임

 * 부드러운 천 및 가죽 재질의 가방은 침대와 먼 곳에서 보관

 * 별도로 여행 가방을 보관할 경우, 금속 사물함을 이용

○ 숙박 업소 사용 시 주의 사항

- 입실 후 숙소 내 매트리스와 침대를 중점으로 빈대가 있는지 확인

 * 빈대는 침대와 인접한 매트리스, 침대 프레임 등의 지점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됨

 * 주요 발생지 : 매트리스 가장자리 및 솔기, 침대 벽면, 침대 프레임, 벽 등

 * 침대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도 빈대가 확인되면, 해당 숙소에서의 

빈대 밀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

- 객실 내 빈대가 확인된 경우, 관리자를 호출하여 상황을 알린 뒤 

새로운 객실을 요청

 * 살아있는 빈대가 없으나, 빈대의 흔적(배설물 및 탈피각 등)이 확인될 

경우, 해당 방에 방제 처리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기에, 새로운 객실을 요청

 * 객실 이동 시 발생지에서 최대한 떨어진 객실로 요청

 * 빈대는 벽면 콘센트, 천장, 벽면을 통하여 쉽게 이동할 수 있고, 

발생지에서 가장 가까운 방으로 확산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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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여행 복귀 시 조치 사항

- 여행 복귀 시, 여행 가방은 침실과 격리된 장소에서 보관

 * 수화물 내 빈대의 유입 가능성이 높기에, 별도의 공간에서 짐을 풀고, 

여행 가방 내 빈대 유무를 확인

 * 진공 청소기 및 스팀 청소기(혹은 드라이기)를 이용하여 여행 가방을 

청소하고 건조

- 여행 복귀 후, 모든 옷은 고온 세탁 및 건조 진행

 * 빈대는 45℃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면 빠르게 사멸함

 * 빈대는 약 60℃ 이상의 물에 세탁할 경우, 효과적으로 살충시킬수 있다고 

보고함 [30]

 * 하지만 일반 고온 세탁의 경우, 평균 40℃ 내외로 빈대 살충에 효과적이지 않음

 * 건조기의 최대 온도는 브랜드별 차이는 있으나 평균 60℃로 확인되어 빈대 

살충에 효과적임

3.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빈대 예방

○ 숙박업소 관리자를 위한 방법

- 객실 내 빈대 징후 확인을 위해 아침 침대 시트 교체 및 청소작업 

중 빈대가 숨을 수 있는 장소 등을 점검하여 빈대의 배설물이나 

탈피각(껍질)을 확인함

- 외국인 여행객이 이용한 객실은 반드시 위의 내용을 점검하고 

청소를 세심하게 함

- 객실을 청소시 진공청소기 또는 스팀청소기 활용을 권장함

○ 목욕업소(찜질방 등) 관리자를 위한 방법

- 여행용 가방은 시설 내부로 들이지 않고 실외 별도의 보관장소를 

마련하여 빈대의 실내 유입을 막음

- 살아있는 빈대뿐 아니라 가구나 빈대가 숨을 수 있는 장소 등을 

수시로 점검하여 빈대의 배설물이나 탈피각(껍질)을 확인함

- 취침실, 휴게실, 탈의장 등 주요 장소 등은 세심한 검사가 필요

- 벽지와 걸레받이 등 벽의 균열 및 틈을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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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  국외 빈대 관련 정보

1. 미국 환경청 (US EPA: epa.bov/bedbugs)

2. 호주 보건부(healthdirect.gov.au/bed-bug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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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영국 보건부(https://www.nhs.uk/conditions/bedbug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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Ⅵ  빈대 관련 질의응답(Q&A)

Q1. 빈대는 무엇입니까?

 ○ 빈대(Cimex spp.)는 잠자는 동안 사람과 동물의 피만 먹는 작고 납작한 

기생 곤충입니다.

 ○ 적갈색이고 날개가 없으며 1 mm에서 7 mm이며 피를 먹지 않고도 몇 달 

동안 살 수 있습니다.

Q2. 빈대는 어디서 발견됩니까?

 ○ 빈대는 북미와 남미에서 아프리카, 아시아 및 유럽에 이르기까지 전 

세계에서 발견됩니다.

 ○ 빈대의 존재는 전통적으로 개발 도상국에서 문제로 여겨져 왔지만 

최근에는 미국, 캐나다, 영국 및 기타 유럽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

확산되고 있습니다. 빈대는 5성급 호텔과 리조트에서도 발견되었으며 

빈대의 존재는 빈대가 발견되는 생활 조건의 청결도에 따라 결정되지 

않습니다.

Q3. 빈대가 질병을 퍼뜨리나요?

 ○ 빈대는 질병을 퍼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. 

 ○ 가려움증과 수면 부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. 

때로는 가려움증이 과도한 긁힘으로 이어져 2차 피부 감염의 가능성을 

높일 수 있습니다.

Q4. 빈대는 어떤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까?

 ○ 빈대에 물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칩니다. 물린 반응은 

물린 부위의 신체적 징후가 없는 것부터 작은 물린 자국, 심각한 

알레르기 반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.

 ○ 빈대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여러 번 물렸을 때 

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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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 빈대는 침입의 징후와 증상은 무엇입니까?

 ○ 빈대 침입을 식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잠자는 동안 얼굴, 목, 

팔, 손 또는 기타 신체 부위에 있는 명백한 물린 자국을 보는 것입니다.

 ○ 그러나 이러한 물린 자국은 일부 사람에게 발생하는 데 최대 14일이 

걸릴 수 있으므로 빈대가 해당 지역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할 때 다른 

단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러한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• 탈피 후 빈대의 외골격

   • 매트리스와 시트의 접힌 부분에 있는 빈대

   • 붉은색의 핏자국과 검붉은 배설물

   • 노린재와 비슷한 노릿한 냄새
* 질병관리청 누리집(https://www.kdca.go.kr) → 알림·자료 → 홍보자료 → 영상자료(1편 빈대의 발견)

Q6. 빈대에 물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?

 ○ 빈대나 침입의 징후를 찾지 않는 한 빈대에 물렸는지 여부를 말하기는 

어렵습니다. 빈대가 물면 마취제와 항응고 성분을 주입하여 사람이 

물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.

 ○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물린 후 하루에서 며칠 사이에 물린 자국이 

나타날 때까지 물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.

 ○ 물린 자국은 모기나 벼룩의 자국과 비슷한데, 약간 부어오르고 빨갛게 

부풀어 올라 가렵고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. 

 ○ 물린 자국은 무작위이거나 직선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빈대에 물리는 

다른 증상으로는 불면증, 불안, 물린 부위를 많이 긁어서 발생하는 피부 

문제가 있습니다.

 ○ 빈대에 물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부 

사람들은 반응이 없을 수 있으며 물린 자국이나 기타 눈에 띄는 물린 

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* 질병관리청 누리집(https://www.kdca.go.kr) → 알림·자료 → 홍보자료 → 영상자료(2편 빈대에 물렸을 때 대처법)

Q7. 빈대에 물릴 위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?

 ○ 감염된 지역을 방문하면 모든 사람이 빈대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.

 ○ 특히, 자주 여행하고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잤던 주거 공간과 침실을 

공유하는 사람은 물리거나 빈대를 퍼뜨릴 위험이 더 높습니다.

https://www.kdca.go.kr/gallery.es?mid=a20503030300&bid=0004
https://www.kdca.go.kr/gallery.es?mid=a20503030300&bid=00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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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8. 빈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?

 ○ 빈대는 숨는 데 전문가입니다. 날씬하고 편평한 몸은 작은 공간에도 

쉽게 숨을 수 있고 피를 먹지 않고도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. 

 ○ 이러한 특징으로 빈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행할 때 짐이나 가방에 

숨어 이곳저곳으로 옮겨집니다. 

    * 수하물, 여행용 가방, 옷, 침구, 가구 등 숨을 수 있는 곳의 이음새와 

접힌 부분을 통해 이동 

 ○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짐에 빈대가 섞여 이동하면서 다른 지역을 

감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.

Q9. 빈대에 물림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합니까?

 ○ 빈대 물림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의학적 위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. 

 ○ 물린 부위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부위를 긁지 말고 2차 

감염 예방을 위해 코르티코스테로이드(corticosteroids)가 함유된 크림, 

경구용 항히스타민제 사용

 ○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 필요

 ○ 빈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물품을 함부로 가정으로 가져오기 않기

 ○ 여행 중 빈대에 경험이 있으면,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

Q10. 빈대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요?

 ○ 우리나라보다 앞서 빈대에 대한 안내를 시행중인 미국 CDC 자료를 

보면 버스와 기차에서도 빈대발생은 가능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.

 ○ 그러나 버스나 기차가 여행 후 수하물 등을 통해서 빈데가 옮겨질 수 

있으나, 그 자체가 주요 서식지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.

 ○ 청결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실 이유는 없으며 

개인위생 유의와 여행 후 짐관리 등 방역당국의 안내를 참고하여 

주시기 바랍니다. 
* 질병관리청 누리집(https://www.kdca.go.kr) → 알림·자료 → 홍보자료 → 영상자료(1편 빈대의 발견) 

https://www.kdca.go.kr/gallery.es?mid=a20503030300&bid=00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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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1. 빈대가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?(행동요령)

 ○ 빈대가 의심되는 경우 빈대의 주요 서식지 등을 중심으로 방제를 

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. 

 ○ 물리적 방제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생존개체 및 탈피각(껍질), 알 

등을 제거하고 해당 지점을 중심으로 스팀청소기를 이용하여 고온의 

열처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. 

 ○ 화학적 방제는 빈대의 서식지를 중심으로 환경부에서 빈대용으로 승인한 

살충제를 용법·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서 사용하셔야 합니다.
* 질병관리청 누리집(https://www.kdca.go.kr) → 알림·자료 → 홍보자료 → 영상자료(2편 빈대에 물렸을 때 대처법)

Q12. 빈대가 급격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나요?

 ○ 최근 프랑스, 영국 등에서 빈대가 빈번히 출몰한다는 보고가 있고, 국제 

교류가 증가에 따라 국내 확산 가능성이 있어 주의는 필요하나, 

급속도로 확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

Q13. 가정에서의 물리적 방제 방안 중 스팀고열은 어떤 방법인가요?

○ 스팀 고열은 빈대가 서식하는 가구 틈이나 벽 틈 또는 매트리스 등에서 

먼저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생존 개체 및 탈피각(껄집), 알 등을 

제거하고 그 부분에 고온의 열처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. 스팀청소기가 

없는 경우 헤어드라이어 고온·약풍으로 열처리하시면 됩니다. 
* 질병관리청 누리집(https://www.kdca.go.kr) → 알림·자료 → 홍보자료 → 영상자료(3편 빈대의 물리적 방제)

https://www.kdca.go.kr/gallery.es?mid=a20503030300&bid=0004
https://www.kdca.go.kr/gallery.es?mid=a20503030300&bid=00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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Ⅶ  방제관련 문의처

1. 전국 빈대의심 신고처

  ○ 국민콜 110

  ○ 지자체 보건소

2. 한국방역협회(https://ikpca.co.kr) 중앙 및 지회 문의처

지회 연락처 지회 연락처

협회(중앙) 02-467-7630 부산 051-556-8400

서울지회 02-431-9777 울산 052-252-6326

경기 031-623-2061 대구 053-964-0468

인천 032-764-0665 경북 054-281-0026

강원 033-742-1677 경남 055-256-9804

충남 041-575-7905 전남 061-434-8585

대전 042-533-7172 광주 062-942-4097

충북 043-263-5119 전북 063-841-2399

세종 044-864-7484 제주 064-755-41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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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(개인용)

순번 점검 내용 응답

1 최근 타지에서 숙박 경험이 있습니까? □ 예, □ 아니오 

2
숙박 및 휴게 시설 내 다수의 여행객과 함께 

이용하였습니까?
□ 예, □ 아니오 

3 숙소 내 입실 시 빈대 확인은 하였습니까? □ 예, □ 아니오 

4
빈대 및 탈피각(껍질) 등 빈대의 흔적을 

확인하였습니까?
□ 예, □ 아니오 

5
숙박 시 빈대에 의한 수면 방해를 받으신적이 

있습니까?
□ 예, □ 아니오 

6 숙박 후 빈대에 물린 상처가 있습니까? □ 예, □ 아니오 

7
여행 복귀 후 가방 및 소지품에서 빈대를 

확인하였습니까?
□ 예, □ 아니오 

8 여행 복귀 후 의류 세탁 및 건조를 하였습니까? □ 예, □ 아니오 

9
여행 복귀 후 가방 등을 진공 또는 스팀 청소  

하였습니까?
□ 예, □ 아니오 

10
해외택배 등 배송물에서 빈대 및 흔적을 

확인하였습니까?
□ 예, □ 아니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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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 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(시설용)

점검일자

시설명

점검자

순번 점검 내용 응답

1 시설 내 빈대 발생 확인  

1-1
본인 또는 이용객으로부터 빈대 목격 또는 물림에 

대한 민원을 받으신적이 있습니까?
□ 예, □ 아니오

1-2
대상시설에서 빈대 및 허물 등 빈대의 흔적을 

확인하였습니까?
□ 예, □ 아니오 

1-3
대상시설의 청소 및 관리 시 빈대를 

확인하였습니까?
□ 예, □ 아니오 

1-4 주변시설에 빈대 출현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까? □ 예, □ 아니오

2 장소별 빈대 유무 상세 점검

2-1
침대헤드, 매트리스 및 베개 시접부분, 이불 이음새, 

침대 스프링 및 프레임 틈새 등
□ 예, □ 아니오

2-2 소파, 벽에 걸린 액자 뒷면, 카펫 등 □ 예, □ 아니오

2-3 창문 주변(창틀) 및 커튼 □ 예, □ 아니오

2-4
갈라진 벽면, 콘센트 주위, 바닥과 벽면이 맞닿는 

곳의 갈라진 틈새, 커튼 사이 등 
□ 예, □ 아니오

3 시설 내 빈대 유입 경로 확인

3-1 최근 대상 시설에 해외 여행객이 방문하였습니까? □ 예, □ 아니오 

3-2
해외 여행객의 여행용 가방이 대상 시설 내부로 

들어온 적이 있습니까?
□ 예, □ 아니오 

4 빈대 예방·관리 현황

4-1
대상 시설에서 빈대 방제를 위해 진공 또는 스팀 

청소기를 사용하였습니까?
□ 예, □ 아니오 

4-2
대상 시설에서 빈대 방제를 위해 침구 세탁 및 

건조를 하였습니까?
□ 예, □ 아니오 

4-3
대상 시설에서 빈대 방제를 위해 침구 교체를 

실시하였습니까?
□ 예, □ 아니오 

4-4
대상 시설에서 전문업체가 빈대 방제를 

수행하였습니까?
□ 예, □ 아니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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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3 빈대와 유사한 곤충류

종명 사진 크기

어리쌀바구미

(Sitophilus zeamais)

- 딱정벌레목 바구미과의 

곤충

- 몸길이 : 2.9-3.5mm

- 서식지 : 곡식 저장소

좀벌레

(Ctenolepisma 

longicaudata coreana)

- 좀목 좀과의 곤충

- 몸길이 : 8-11mm

- 서식지 : 싱크대, 옷장, 

침대 밑 등의 습기가 

많은 곳

다듬이벌레 류

(Psocoptera spp.)

- 다듬이벌레목의 곤충

- 몸길이 : 7mm 

- 서식지 : 화분, 돌담, 

건물 벽면 틈새, 서재 등

인삼벌레

(Stegobium paniceum)

- 딱 정 벌 레 목 

살 짝 수 염 벌 레 과 의 

곤충

- 몸길이 : 2-3mm

- 서식지 : 식료품 

저장실, 동물 사료 등

머릿니

(Pediculus humanus)

- 이목 이과의 곤충

- 몸길이 : 2-3.5mm

- 서식지 : 베게, 코트, 

의류, 헤어빗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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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https://species.nibr.go.kr/index.do

University of Minesota.

https://extension.umn.edu/product-and-houseplant-pests/psocids

google image. https://www.google.co.kr

google wikipedia, https://ko.wikipedia.org

종명 사진 크기

독일바퀴

(Blattella germanica)

- 바퀴목 바퀴과의 곤충

- 몸길이 : 1.1~1.6cm

- 서식지 : 주방, 침실, 

욕실 등

벼룩

(Pulex irritans)

- 벼룩목 벼룩과의 곤충

- 몸길이 : 2-4mm

- 서식지 : 주택가, 

반려동물 등

작은소피참진드기

(Haemaphisalis

 longiconrnis)

- 참 진 드 기 과 

엉에참진드기속

- 몸길이 : 2.5-2.9mm

- 서식지 : 주택가 외부 

(초지 등)

톱가슴머리대장

(Oryzaephilus 

surinamensis)

- 딱 정 벌 레 목 

톱가슴머리대장과

- 몸길이 : 3 mm

- 분포 : 한국을 비롯한 

전세계

- 서식지 : 가구공장, 

식품 저장소 등 

- 가마니, 벽 틈새, 

쓰레기더미 또는 

돌무더기 속

https://species.nibr.go.kr/index.do

